
고감미료 시장 “한계점 도달”
고가에 소비자 관심도 별로 … 스테비오사이드는 유해 논란까지

국내 고감미료 시장은 설탕, 과당의 수요를 대체하지 못하고 있고, 소비자들의 소비취향이 바뀌지 않아 새로

운 수요 창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어트제품 수요가 늘어야 고감미료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2년 국내 고감미료 가격은 아스파탐이 kg당 3만5000원, 슈크랄로스 25만원, 아세설팜칼륨 8만원, 스테비

오사이드 1만8000원으로 감미도는 아스파탐이 설탕의 200배, 스테비오사이드는 100배, 아세설팜칼륨 200배, 슈

크랄로스는 600배이다.

일본 고감미료 가격은 아스파탐이 kg당 1만엔, 슈크랄로스 6만엔, 아세설팜칼륨 1만2000엔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고감미료 수요기업 중 대기업은 아스파탐과 아세설팜칼륨을 혼합해 사용하며, 중소기업은 아세

설팜칼륨과 슈크랄로스를 혼합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은 상품의 판매가 빨라 유효기간이 그리 오래걸리지 않으나, 중소기업은 제품의 판매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장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슈크랄로스를 첨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3월 홍콩과 싱가폴에서 일본의 스테비오사이드를 첨가한 70여가지 상품이 리콜되는 사건이 있었다. 

스테비오사이드는 한국, 일본, 중국 및 아시아 일부 나라에서만 식품 첨가물용으로 허용돼 있고, 유럽과 미국

에서는 허용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다.

고감미료 가격비교(2002)     (단위: 원/㎏, 엔/㎏)

구  분 한국 일본 감미도*

아스파탐 35,000 10,000 200

슈크랄로스 250,000 60,000 600

아세설팜칼륨 80,000 12,000 200

스테비오사이드 18,000 5,000 100

† * 감미도는 설탕기준

2002년 국내 스테비오사이드 시장은 대경, 태평, 조흥화학이 장악하고 있으며 400톤의 규모이다. 수요의 

50% 이상이 소주와 드링크제에 첨가되는 알려졌다. 

일본제품의 리콜사건으로 대형 제과기업에서는 스테비오사이드를 아세설팜칼륨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있

고, 제약기업에서도 다른 감미료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대상은 2002년 스테비오사이드의 유해성 논란, 아스파탐과 아세설팜칼륨 혼합감미료의 시장개척으로 아스파

탐의 시장규모가 80여톤으로 증가할 전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관련기업들은 아스파탐 수요신장에 대해 회의적

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테비오사이드에 대한 독성 유무가 아직은 불확실하고, 국내 고감미료 시장이 포화상태라고 판단하기 때문

이다. 그러나 일본이 스테비오사이드의 독성을 재검사할 방침을 새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검사후 스테비오사

이드를 규제하면 한국도 규제할 것으로 예상돼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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